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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인구 850만 명도 안되고 국토도 한반도의 1/5보다 약간 적은 소국입니다. 국토 전부가 산악지대이며 세계를 지배할 만한 산업 분야도 시계공업을 제외하면 별로 없는 소국입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도 아니며 영구적인 중립국가로써 세계적인 분란과 분쟁에 휘말리지도 않는 평화로운 공화국입니다.  스위스 산 치즈, 시계, 및 초콜릿은  세계의 명성을 얻은 지 오래 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 보험에 관여하지 않지만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은 미국보다 4년이나 길고 입원 기간은 미국보다 2일이나 길지만 의료비는 미국보다 낮습니다.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강한 국방 정책을 갖고 있으며 모든 남성의 병역은 의무제입니다. 사실상 상비군력은 세계최강에 속합니다. 심지어 로마교황의 경호는 지금도 스위스 군이 맡고 있습니다. 군복무가 끝나면 군에서 사용한 총기는 제대 후에 집으로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범죄 율은 세계에서 최하급에 속할 정도로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국가를 모두 침범하면서도 히틀러는 스위스만은 침공하지 않았었습니다. 1602년에 프랑스군이 스위스 제네바를 침략했을 때 스위스의 주부들이 펄펄 끓는 물을 성벽에서 침략군의 마리에 부어 그들을 격퇴시킨 일화는 스위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행주 산성에서 주부들이 앞치마에 돌맹이를 담아 행주산성에서 일본 침략군에 투척해서 그들을 퇴진시킨 일화와 비슷합니다  유럽연합이  형성되었을 때 스위스도 유로화 통화제도에 합류하도록 초청 받았으나 스위스는 거절했고 지금도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크 통화를 시용합니다. 그래도 스위스 프랑크는 세계통화 기준이 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의 폭도들이 미국인들을 인질로 납치했을 떼 몸값으로 미화 달러를 주겠다고 했을 때 납치범들은 스위스 프랑크를 요구해서 미국이 스위스 프랑크를 지불하여 피랍자를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불어, 독일어, 이탤리어 등 4 개 언어가 통용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로 뭉쳐 있습니다.  작고 효율이 높은 정부는 균형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국민의 근면 정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개인당 GDP는 2016년 현재 미화 상당 $78,912로써 한국의 2.5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낙농 산업도 불법 노동자의 유입 없이 운영되고 있고 정부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달리 자동차의 통행도 우축 통행입니다. 스위스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10년을 스위스에 거주해야 하며 스위스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스위스를 두 번이나 방문했지만 대부분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개인 주택의 베란다에는 예외 없이 아름다운 화초가 전시되어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인 알프스의 융푸라우 (Jung Frau)가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름직이 각국은 효율적이며 개인이 자유를 만긱 하도록 되어 있는 스위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
